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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, 온라인 판매자의 개인 보 보 조치 위반 재

- 개인 보 보 수  사  검을 통한  조치 -

방송통신 원회( 원장 이경재)가 끊이지 않는 온라인상 개인정보

유출 사고를 사 에 방지하기 해 두 팔을 걷었다.방통 는

‘14.1.28(화)개최된 제4차 체회의에서 오 마켓(11번가,G마켓

등)에 입 하여 물건을 매하는 온라인 매자 19개사의 개인정보

보호조치 반에 해 총 1억 2,800만원의 과태료와 재발방지 책을

수립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.

방통 는 지난해 10월부터 거래건수 기 상 20개 온라인 매

자를 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 에 한 실태 검을 진행해

왔다.그 결과,㈜트라이씨클 등 19개사가 법에 규정된 기술 ·

리 보호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,개인정보 취 을 탁한

수탁자에 한 리·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앞서 방통 는 2012년 8월 ‘개인정보보호 회’를 심으로 민간

의체를 구성하여 온라인 매자가 자율 으로 련 법령을 수

할 수 있도록 「안 한 쇼핑 물품 배송을 한 개인정보 보호

수칙」을 배포하여 업계 스스로의 자율 검을 유도하 다.이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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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조치는 이러한 자율 검을 기반으로 장 검을 실시하여 개인

정보 유출 사고를 사 에 방지코자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.

이경재 원장은 “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이 아니라,미리 실태를

검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 것이 요하다”고 강조하며,

“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

조치 수 을 사 에 극 검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

하기 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(끝)


